
報道資料
담당부서 회 원 조 사 팀

담 당 자
팀 장 윤 경 태
대 리 이 채 윤 2026년 1월 14일(수)

 배포 시 보도 요망 전화번호 031-410-3030(내선247)
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▷ 새소식 ▷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안산 제조기업 26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 ‘72.9’,
전분기 대비 반등했지만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‘위축‘ 

- 안산지역 2026년 1분기 BSI ‘72.9’

- 그러나 BSI 기준치(100) 하회, 기업 체감경기 부정적 전망 지속

- 응답기업 35.5%,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‘2025년도와 비슷’ 전망

- 안산지역 기업들의 2026년 내수·수출 실적 목표는 전반적으로 ‘올해 실적 수준’을 유지

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

(BSI: Business Survey Index)’를 조사한 결과, ‘72.9’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. 이는 전국 종합 전

망지수(77.3)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(74.9)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. 

전분기 대비 반등했지만, BSI 기준치(100)를 하회하여,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위축된 

상태로 나타났다.

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종합)
(단위 %)

  ※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,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.

세부 업종별로는 목재종이(100), 기계설비(97), 기타(100) 업종은 ‘보합’을 전망했으며, 전기전

자(82) 업종은 ‘부진’, 그 외 석유화학(67), 철강금속(56), 비금속(50), 운송장비(33), 섬유의복

(14) 업종은 ‘침체’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, ‘호전’을 예상한 업종은 없는 것으로 조



사되었다.

2025년 매출실적 달성 수준은 응답기업의 74.8%[▲10% 이내 미달(42.1%), ▲10% 이상 미달

(32.7%)]가 연초 계획한 매출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이외에 연간목표 

달성(13.1%), 10% 이내 초과 달성(7.5%), 10% 이상 초과 달성(4.7%) 순으로 나타났다.

미달을 예상한 핵심 요인으로는 ▲내수시장 침체(66.3%) ▲수출시장 경기둔화(15.0%) ▲시

장 경쟁 상황 심화(12.5%) ▲공급망 등 생산 차질(5.0%) 등이 있었다.

2025년 영업이익 달성 수준은 응답기업의 72.9%[▲10% 이내 미달(41.1%), ▲10% 이상 미달

(31.8%)]가 연초 계획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했고, 연간목표 달성(17.8%), 10% 이

내 초과 달성(3.7%), 10% 이상 초과 달성(5.6%) 순으로 응답했다.

미달을 예상한 이유로는 ▲원부자재 가격변동(38.3%) ▲인건비 부담(35.5%), ▲환율 요인

(11.7%) ▲관세·통상 비용(5.6%) ▲설비·연구 등 투자 확대(3.7%) 순으로 나타났다. (복수응답)

기업들이 예상한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‘올해와 비슷’이 35.5%로 가장 

많았고, 소폭 둔화(25.2%), 올해보다 소폭 개선(24.3%), 올해보다 뚜렷한 악화(15.0%) 순으로 

집계되었다.

2026년 내수 실적 목표에 대해 응답기업의 ’29.9%‘가 ‘올해 실적 수준’으로 설정했다고 답해 

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 이어 10% 이상 축소(17.8%), 10% 미만 확대(17.8%), 10% 이상 

확대’(17.8%), 10% 미만 축소(16.8%) 순으로 응답하였으며, 이는 내수 경기 전망에 대한 기

업들의 신중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.

2026년 수출 실적 목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. 응답기업의 ‘42.1%’가 수출 실적 목표

를 ‘올해 실적 수준’으로 설정했다고 응답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‘10% 미만 확대’와 ‘10% 

이상 확대’가 각각 16.8%, ‘10% 이상 축소’(13.1%), ‘10% 미만 축소’(11.2%) 순으로 나타났다.

안산지역 기업들의 2026년 경영계획 핵심 기조는 응답기업의 57.0%는 ‘안정(유지)경영’이라

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, 보수적 경영 기조가 우세했다. 이어 축소경영(22.4%), 확장(성장)경

영(20.6%) 순으로 집계되었다.

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는 ‘경기·수요 전망’을 꼽은 기업

이 63.6%로 가장 많았다. 다음으로는 비용·수익성 요인(23.4%), 기업 내부 사정(6.5%), 대외 

통상 리스크(3.7%), 정책·규제 환경변화(2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

2026년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으로는 ‘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’(23.4%)가 가

장 많이 꼽혔으며, 이어 기업 규제 완화(16.8%), 수출 호조 지속(14.0%), 국내기업 투자 확대

(13.6%),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(13.1%), 고환율 해소(10.3%) 순으로 나타났다. 

반면, 경제성장을 제약할 하방 요인으로는 ‘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’(26.2%)가 가장 큰 

부담 요인으로 지목됐고, 트럼프發 통상 불확실성(19.2%), 글로벌 경기둔화(16.8%), 유가·원자

재 가격 변동성(14.5%) 등이 뒤를 이었다. (복수응답)

2026년 경제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분야

로는 ▲관세 등 통상대응 강화(22.9%) ▲국내 투자 촉진 정책(20.6%) ▲환율 안정화 정책

(20.6%) ▲위기산업 지원 정책(13.6%) ▲소비 활성화 정책(15.4%) ▲위기산업 지원정책

(13.6%) ▲AI·첨단산업 육성지원책(4.7%) ▲주식시장 활성화 정책(0.9%) 순으로 나타났다. 

(복수응답) 

※ <붙임> 『2026년 1/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』 1부.  끝.


